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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경찰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직업 전문성 인식도 및 직무만족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C 지역과 D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 216명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및 ANOVA, 상관분
석,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연령, 감정노동, 직무만족도가 소진의 영향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연령이 낮
을수록(β=-7.414, p=.020), 감정노동 점수가 높은 군(high 군 β=15.837, p<.001, very high 군 β=9.440, p=.001), 
직무만족도 점수가 낮은 군(high 군 β=-5.190, p=.043, very high 군 β=-11.869, p=.001)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은 소진을 66.1% 설명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경찰 공무원들의 소진
은 감정노동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정노동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감정노동과
소진의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관리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 보안이 도입되기를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nd job 
satisfaction on burnout of police officials. Data were collected from 2016 police officers working in C
and D areas from November 20 to December 15, 2022.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4.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identified age, emotional labor, and job satisfaction as variables influencing burnout. Lower
age (β=-7.414, p=.020), higher emotional labor score (high group β=15.837, p<.001; very high group β
=9.440, p=.001), and lower job satisfaction score (high group β=-5.190, p=.043; very high group β
=-11.869, p=.001) were observed to significantly impact burnout. Taken together, we determined that 
exhaustion of police officials is more affected by emotional labor, which requires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emotional labor. Moreover,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emotional labor and 
exhaustion are not just problems affecting individuals, but need to be managed for the development of
police organizations. We suggest the introduction of institutional device security to reduce these side effects.

Keywords : Police Officer,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Burn-out, Factors Influencing Burnout, 
Emotional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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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경찰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서비스로서 치안 유지와 법 집행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경찰 출동 신고 처리 건수는 
18,710,459건으로 2011년의 9,951,202건에 비하여 
10년간 800만 건 이상이 폭증하여 경찰 공무원들의 업
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1]. 또한 과거에 비해 
국민의 안전 욕구 상승과 사회적 서비스 요구, 경찰의 업
무 영역 증가, 대중매체의 비판과 감시 확대 등으로 경찰
의 업무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2]. 경찰 업무는 각종 범
죄 현장 및 사고 현장 등에 노출되어 있고, 24시간 끊임
없는 긴장 상태로 근무해야 하며, 마감 없는 업무의 특성
상 심리적 부담과 업무 과중을 초래해 극심한 직무스트
레스와 피로를 가져다준다.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노동
에 의해 야기되는 피로 상태는 인간의 기능 작용 저하나, 
손실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일에 대한 의욕이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일상생활의 부적응 등을 초래하게 되
며[3], 만성적으로 누적될 때 소진이 나타난다. 그뿐만 
아니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수준을 저하시켜 조직의 
원활한 업무 수행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Maslach, Schaufeli와 Leiter[4]에 의하면 소진은 간
호사, 교사, 사회복지사 등 고객과 지속적으로 대면접촉
을 하는 직업군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심리적 
증후군이며, 구성원의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그리고 성
취도가 낮아진 상태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하였다. 즉, 직
무상의 스트레스가 한계에 달해 모든 일에 관심과 열정
을 잃고 피로와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것, 고객에게 부정
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기계적으로 대하고, 사
물로 취급하거나 자신과 무관하다 지각하는 것이다. 또
한 자신의 직업과 삶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져오는 것
이다.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많은 변수들이 거론
되고 있는데, 특히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소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는 많은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5-7]. 

공권력 및 법을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경찰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은 물론 폭행하고, 취객들은 횡
포를 부리거나, 집기를 부수는 등의 사례들이 빈번히 발
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경찰 공무원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일방적인 수용과 배려의 감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야만 하는 등의 강도 높은 감정노동이 요구되고 있는 실
정이다. 민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느끼는 감정
을 숨기고 실제 자신의 감정이 아닌 조직 및 사회에서 원
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감정적 부조화를 나타내게 
되고, 감정의 부조화로 인해 정서적 소진이 발생하게 되
면 직무만족도 또한 감소하게 된다[8].

직업 전문성 인식도란,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서 독특한 직업조직, 직업윤리 및 
직업 전문화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봉사 지향적인 직업으로 일반 직업들에 비해 고도의 직
업적 자율성을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9]. 
선행연구[10,11]에서 직업 전문성 인식도가 직무만족도
에 영향을 주며, 직업 전문성 인식도가 높을수록 직무만
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무만족도는 직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며, 개
인이 직무에서 원하는 것과 실제 얻은 것과의 비교를 나
타내는 주개념으로써 직무에 대한 태도의 하나로 직무나 
직무 경험을 평가할 때 발생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
서 상태라고 할 수 있다[12]. 따라서 직무만족은 만족도
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직무환경에 대하여 적극적이
고 의욕적이며 활동적인 경향이 있어 이직률의 감소와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게 하는 반면 직무에 불만족하는 
사람일수록 직무환경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높은 
이직률과 함께 성과와 생산성의 향상에 좋지 않은 영향
을 줄 만큼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13]. 경찰 
공무원은 민생 치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직⋅간접
적으로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등에 따른 소진에 노출
되고 있다. 이런 소진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과적으로 경찰 업무의 질적 저하
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나아가 경찰 조직의 성과와 경쟁
력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그동안 경찰 공무원들의 소진에 관한 연구들은 직무 
및 외상 스트레스와 같은 직무상 경험하게 되는 특정 요
인들과 감정노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14-16]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감정노동과 함께 기존 선행 연구에서 반영되지 않았지만, 
소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직무만족도와 직업 
전문성 인식도를 독립변수로 반영하여 소진과의 관련성
을 살펴보는 것으로 차별성을 두고자 하였다. 경찰 공무
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감정노동, 직업 전문성 인식도, 직
무만족도를 파악하고,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여 
이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밝혀냄으로써 향후 경찰 공무
원의 인적 자원관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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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찰 공무원들의 대상으로 감정노동, 직업 

전문성 인식도, 직무만족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
다. 

1. 경찰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직업 전문성 인식도, 
직무만족도에 따른 소진 수준을 파악한다. 

2. 경찰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직업 전문성 인식도, 
직무만족도와 소진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3. 경찰 공무원들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경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직업 

전문성 인식도, 직무만족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C 및 D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

들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 시 연구의 취지 및 조사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서면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최소 표본 크기는 G-power program 3.1.9에 근거하
여 표본의 크기는 199명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23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중 부적절한 응
답을 한 14명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탈락률은 6.1%였으
며, 최종 216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소진
소진은 일반 직종의 직업군에게 사용할 수 있게 개발

된 MBI-GS(Maslach Burnout Inventory General 
Survey) 척도를 Shin[17]이 번안, 수정한 문항을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다. 경험하는 소진의 양상에 따라 감정
적 소진, 탈 인격화, 자기 성취도 감소의 3개 하위요인으
로 분류, 구성되어 있다. 감정적 소진 5문항, 탈 인격화 
4문항, 자기 성취도 감소 6문항, 총 15문항의 Likert 5
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 환산하여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을 것을 의미하

며, 설문지 문항의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87였으며, 지표로써 사용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2.3.2 감정노동
감정노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Kim[18]이 구성하여 

타당화 한 문항을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다. 감정 표현의 
빈도 3문항, 감정표현의 중의성 3문항, 감정적 부조화 3
문항,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 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설문지 문항의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89였으며, 지표로써 사용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2.3.3 직업 전문성 인식도
직업에 대한 전문성 인식 정도는 Snizek[19]가 25개 

문항으로 축약한 전문 직업성 측정 도구(Hall’s 
Professionalism Scale)를 Kang[20]이 우리나라 근무 
환경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전문조직 준거성 5문항, 사회적 중요성 5문항, 자율
적 상호 통제 5문항, 직업적 소명감 5문항, 업무 자율성 
5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전문성 인식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설문지 문항의 내적 신뢰도를 의
미하는 Cronbach’s α=.98였으며, 지표로써 사용에 충
분하다고 판단되었다.

2.3.4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는 Slavitt 등[21]이 개발하고 Han[22]이 

번안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로, 자율 협조 관련 5문
항, 안정 만족 4문항, 역할 및 보람 관련 4문항, 총 13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설문지 문
항의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94였으
며, 지표로써 사용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202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자

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자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 의사를 보인 
경우만 설문지를 배부하여 스스로 기록하게 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230명에게 배부하였고, 불완전 응답을 한 
14부를 제외하여 총 21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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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requency 
(%)

Emotional Labor Job satisfaction Professional job 
perception Burnout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Gender
   Male 175(81.0) 3.68±0.97 0.457

(.648)
3.05±1.09 -1.592

(.117)
2.29±0.88 -1.131

(.263)
2.88±0.91 1.170

(.243)   Female 41(19.0) 3.60±1.08 3.38±1.21 2.05±1.11 2.69±0.92
 Age(year)
   <29a 34(15.7) 3.79±1.08

5.819
(.001)
a,b>d

2.16±1.05
5.260
(.002)
a,b<d

2.06±1.05
4.277
(.006)
a,b<d

3.00±0.88
6.536
(<.001)
a,b>d

   30-34b 95(44.0) 3.89±0.91 2.19±0.86 2.19±0.86 3.05±0.90
   35-39c 64(29.6) 3.51±1.03 2.43±0.92 2.43±0.92 2.68±0.89
   40≤d 23(10.6) 3.02±0.75 2.89±0.82 2.89±0.82 2.22±0.75
 Marriage
   Not married 72(33.3) 4.11±0.84 5.123

(<.001)
2.73±1.05 -3.727

(<.001)
2.05±0.84 -3.305

(.001)
3.12±0.83 3.312

(.001)   Married 144(66.7) 3.44±0.99 3.31±1.11 2.47±0.94 2.70±0.93
 Religion
   Yes 76(35.2) 3.66±1.04 -0.082

(.935)
3.21±1.18 0.877

(.382)
2.43±0.91 1.190

(.235)
2.77±1.05 -0.842

(.401)   No 140(64.8) 3.37±0.97 3.06±1.09 2.27±0.94 2.88±0.86
 Exercise
   Yes 104(48.1) 3.96±0.91 4.278

(<.001)
2.90±1.05 -2.702

(.007)
2.11±0.92 -3.412

(.001)
3.00±0.83 2.407

(.017)   No 112(51.9) 3.40±1.00 3.31±1.15 2.53±0.90 2.70±0.97
 Job career(year)
   <1a 7(3.2) 4.46±0.22 11.373

(<.001)
a>b,d
b<c

2.21±0.06 9.224
(<.001)
a<b,d

b>c,c<d

1.46±0.20 9.950
(<.001)
a<b,d

b>c,c<d

1.46±0.20 7.759
(.001)
a<b,d

b>c,c<d

   1-4b 100(46.3) 3.35±1.05 3.43±1.19 2.57±0.95 2.57±0.95
   5-9c 98(45.4) 4.00±0.83 2.78±0.95 2.07±0.83 2.07±0.82
   10≤d 11(5.1) 3.08±0.80 3.79±0.98 3.79±0.98 3.05±0.84
 Type of work
   Full-time job 61(28.2) 3.51±1.02 -3.315

(.001)
3.22±1.13 2.262

(.026)
2.43±0.92 2.507

(.013)
2.74±0.93 -2.817

(.006)   Shift work 155(71.8) 3.99±0.84 2.85±1.07 2.08±0.92 3.11±0.82
 Total 216(100.0) 3.67±0.99 3.11±1.12 2.33±0.93 2.84±0.91

Table 1. Difference in emotional labor, professional job perception,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2.5 윤리적 고려 
조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본 연구는 헬싱키 

선언 및 ICH-GCP 등의 연구 관련 규정과 윤리적 원칙
을 엄격히 준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 방법을 설명
하였으며,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고 동의한 조사대
상자만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음을 알
려 강제 또는 부당한 영향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회
수된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
용됨을 알려 주었다.

2.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ver 24.0)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
학적, 건강 관련 행위 및 직업 관련 특성에 따른 감정노
동, 직무만족도, 직업 전문성 인식도 및 소진의 평균 점
수 비교는 t-test 및 ANOVA 분석을 하였으며, 사후분석
은 Scheff’s test을 실시하였다. 감정노동, 직무만족도 및 

직업 전문성 인식도와 소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소진을 종속변수로 감정노동, 
직무만족도, 직업 전문성 인식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종
속변수에 대한 이들 독립 변수들의 단계별 투입에 따른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 노동, 
   직업 전문성 인식도, 직무만족도, 소진의 비교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점수는 5
점 만점에 3.67±0.99점으로 나타났다. 연령(F=5.819, 
p=.001), 결혼 여부(t=5.123, p<.001), 운동 여부(t=4.278, 
p<.001), 경력(F=11.373, p<.001), 근무 형식(t=-3.31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직업 전문
성 인식도는 5점 만점에 2.33±0.93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F=4.277, P=.006), 결혼 여부(t=-3.3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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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여부(t=-3.412, p=.001), 경력(F=9.950, P<.001), 
근무 형식(t=2.507, p=.013)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무만족도의 경우 5점 만점에 3.11±1.12점으로 나
타났으며, 연령(F=5.260, p=.002), 결혼 여부(t=-3.727, 
p<.001), 운동 여부(t=-2.702, p=.007), 경력(F=9.224, 
p<.001), 근무 형식(t=2.262, p=.026)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소진 점수는 5점 만점에 2.84±0.91점이었고, 
연령(F=6.536, p<.001), 결혼 여부(t=3.312, p=.001), 
운동 여부(t=2.407, p=.017), 경력(F=7.759, p=.001), 
근무 형식(t=-2.817, p=.00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Table 1). 

3.2 감정노동, 직업 전문성 인식도, 직무만족도에 
   따른 소진 수준

조사대상자의 소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감정노동, 
직무만족도 및 직업 전문성 인식도의 총점과 하위 영역별 점
수를 4분위수(quartiles)를 기준으로 Q1군(낮은 군), Q2
군(중간 군), Q3군(높은 군), Q4군(매우 높은 군)으로 구
분하여 소진 점수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진 점수는 감
정노동 총점이 높은 군일수록(F=105.11, p<.001), 직업 
전문성 인식도 총점이 낮은 군일수록(F=77.25, p<.001), 
직무만족도 총점이 낮은 군일수록(F=92.37, p<.001) 소
진 점수는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variable Frequency
(%)

Burnout
M±SD

F(P)
Scheffe

Total score of emotional Labor
  Low(Q1)a 53(24.5) 1.18±0.54

105.116
(<.001)
a<c,d
b<c,d

  Middle(Q2)b 27(12.5) 2.19±0.75
  High(Q3)c 61(28.2) 3.49±0.43

  Very high(Q4)d 75(34.7) 3.28±0.65
Total score of job satisfaction

  Low(Q1)a 33(15.3) 3.54±0.40
92.371
(<.001)
a>c,d
b>c,d

  Middle(Q2)b 44(20.4) 3.51±0.44

  High(Q3)c 81(37.5) 2.96±0.82
  Very high(Q4)d 58(26.9) 1.77±0.43

Total score of professional job perception
  Low(Q1)a 55(25.5) 3.41±0.47

77.253
(<.001)

a>c,d, b>c,d
c>d

  Middle(Q2)b 44(20.4) 3.51±0.44
  High(Q3)c 64(29.6) 2.76±0.92

  Very high(Q4)d 53(24.5) 1.80±0.47
Total 216(100.0) 2.84±0.91

Table 2. Mean score of burnout according to emotional 
labor, job satisfaction, professional job 
perception 

3.3 감정노동, 직업 전문성 인식도, 직무만족도와 
   소진과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의 감정노동, 직업 전문성 인식도, 직무만
족도와 소진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진은 감정
노동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779, p<.001)를 보였으
며, 직무만족도(r=-.825, p<.001) 및 직업 전문성 인식
도(r=-.790, p<.001)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즉, 직무만족도와 직업 전문성 인식도가 높을수록 소
진 수준은 낮았으며,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 수준은 
높아졌다(Table 3). 

variable Job 
Satisfaction

Professional Job 
Perception Burn-out

Emotional
Labor

-.866
(p<.001)

-.889
(p<.001)

.779
(p<.001)

Job Satisfaction .957
(p<.001)

-.825
(p<.001)

Professional Job 
Perception

-.790
(p<.001)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emotional 
labor, job satisfaction,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nd burnout

3.4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설

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4개 모델에 의한 위계적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소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만 
포함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의 변수 중 범주형 변수는 더
미 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모형에서 오차항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확인하기 위한 Durbin-Watson 
Test의 값은 1.798이므로 오차항 간에 자기 상관의 문제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0.230-0.810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064-5.443으로 10
보다 큰 변수는 없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
되어 회귀분석의 모든 가정이 충족되었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을 투입한 모델 
Ⅰ은 소진을 19.6% 설명하였으며(F=6.813, p<.001), 연령
(β=-11.488, p=.005), 결혼 여부(β=-4.123, p=.036)가 
유의한 영향 변수로 확인되었다. 감정노동을 투입한 모
델 Ⅱ는 소진에 대한 설명력이 59.9%였으며(F=27.799, 
p<.001), 연령(β=-8.255, p=.013), 감정노동(Middle군 
β=8.399, p=.002, High군 β=24.754, p<.001,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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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β t(p) β t(p) β t(p) β t(p)
 Age(year)
  30-34/29 1.660 .644(.520) -.459 -.250(.802) -.018 -.010(.992) .135 .078(.938)
  35-39/29 -3.913 -1.415(.159) -3.042 -1.541(.125) -1.855 -.965(.336) -2.024 -1.038(.300)
  40≤/29 -11.488 -2.832(.005) -8.255 -2.500(.013) -6.982 -2.270(.024) -7.141 -2.338(.020)
 Marriage
  Married/Not married -4.123 -2.112(.036) .622 .437(.663) .546 .404(.687) .191 .139(.889)
Exercise
  Yes/No -3.262 -1.876(.062) -1.671 -1.175(.242) -.047 -.034(.973) -.667 -.467(.641)
Job career(year)
  1-4/<1 -9.928 -1.918(.057) -4.255 -1.155(.249) -3.105 -.906(.366) -3.006 -.870(.385)
  5-9/<1 -1.860 -.259(.720) -2895 -.790(.430) -2.008 -.590(.556) -1.752 -.512(.609)
  10≤/<1 -2.742 -.402(.688) -1.673 -.347(.729) -.030 -.007(.995) 1.056 .230(.294)
Type of work
  Full-time job/Shift work -3.096 -1.527(.128) -878 -.598(.550) -658 .475(.636) -1.137 -.806(.421)
Emotional labor
  Middle/Low 8.399 3.165(.002) 5.104 1.965(.051) 4.966 1.938(.054)
  High/Low 24.754 13.899(<.001) 15.736 6.068(<.001) 15.837 5.909(<.001)
  Very high/Low 20.655 10.574(<.001) 12.132 5.276(<.001) 9.440 3.526(.001)
Scores of Job satisfaction
  Middle/Low -3.429 -1.303(.194) -1.791 -.579(.536)
  High/Low -5.455 -2.630(.009) -5.190 -2.033(.043)
  Very high/Low -14.954 -5.732(<.001) -11.869 -3.434(.001)
Scores of professional job perception
  Middle/Low -5.102 -1.612(.109)
  High/Low -2.945 -1.054(.293)
  Very high/Low -6.413 -1.860(.064)
Constant 53.530 10.834(<.001) 33.564 8.629(<.001) 43.333 10.748(<.001) 46.675 10.798(<.001)
Adjusted R2(R2) .196(.229) .599(.622) .656(.680) .661(.689)
R2 change .196 .403 .057 .005
F(p) 6.813(<.001)) 27.799(<.001) 28.300(<.001) 24.525(<.00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Burnout.

high군 β=20.655, p<.001)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를 투입한 모델 Ⅲ는 소진을 65.6% 설명하
였으며(F=28.300, p<.001), 연령((β=-6.982, p=.024), 
감정노동(High군 β=15.736, p<.001, Very high군 β
=12.132, p<.001), 직무만족도(High군 β=-5.455, p=.009, 
Very high군 β=-14.594, p<.001) 가 소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전문성 인식도를 투입한 모델 Ⅳ에서의 소진에 
대한 설명력은 66.1%였으며(F=24.525, p<.001), 연령
(β=-7.141, p=.020), 감정노동(High군 β=15.837, 
p=<.001, Very high군 β=9.440, p=.001) 직무만족도
(High군β=-5.190, p=.043, Very high군 β=-11.869, 
p=.001)가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직업 전문성 인식도는 유의한 영향 요인이 아닌 것
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4. 고찰 

본 연구는 경찰 공무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건강 
관련 행위 및 직업 관련 특성에 감정노동, 직무만족도, 
직업 전문성 인식도 및 소진 수준을 알아보고, 특히 감정
노동과 직업 전문성 인식도 및 직무만족도가 소진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도구로써 소진은 진은 MBI-GS(Maslach Burnout 
Inventory General Survey) 척도를 Shin[17]이 번안, 
수정한 문항을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다. 감정노동은 선
행연구를 토대로 Kim[18]이 구성하여 타당화한 문항을 
측정 도구로, 직업 전문성 인식도는 Snizek[19]가 25개 
문항으로 축약한 전문 직업성 측정 도구(Hall’s 
Professionalism Scale)를 Kang[20]이 우리나라 근무 
환경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직업만
족도는 Slavitt 등[21]이 개발하고 Han[22]이 번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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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이 도구들의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이 0.8 이상으로 만족할 말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결과, 경찰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에 따른 소진의 
점수는 감정노동 점수가 높은 군일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동
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임상 치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는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의 점수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감정노동이 소진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경찰 공무원들
의 감정노동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증가하였을 것이며, 이는 결국 소진도 높아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 특성인 근무 형식에 따른 감정노동 및 
소진을 비교한 결과, 상근 근무보다 교대 근무가 감정노
동 및 소진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4]에서도 교대 근무가 상근 근
무보다 소진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였다. 또
한 Yoon과 Kim[25]의 연구에서도 교대 근무가 상근 근
무보다 소진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온 결과와도 비슷
하였다. 이는 교대 근무로 인하여 경찰 공무원들의 건강
과 생체리듬을 저해함으로써 소진을 더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상근 근무보다 교대 근무가 감정
노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민원 담당 공
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6]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보건, 위생, 토목, 
건축 등의 업무 수행에 종사하는 공무원보다 감정노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교대 근무를 하는 경찰 공무원들이 민원인들과의 
대면 빈도가 상근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보다 더 많을 것
이며, 대면 상대하는 민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및 잦은 
역정과 고함 등에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일방적인 
수용과 배려의 감정적인 노력을 해야 함에 따라 감정노
동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 
대상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에 따른 소진 점수는 
직무만족도가 낮은 군일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
이고 있는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7]에서는 소진 
점수가 높은 군일수록 직무만족도는 감소한다고 보고하
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8]에서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또한 Park 등[12]의 119구급대원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도 직무만족도 점수는 소진 점수가 높은 

군일수록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직무만족도와 소진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 대상 경찰 공무원들의 직업 전문
성 인식도에 따른 소진 점수는 직업 전문성 인식도가 낮
은 군일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전문
성 인식도와 소진과의 연구는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직업 
전문성 인식도와 직무만족도, 직무스트레스를 연구한 결
과는 있지만[29,30], 소진과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어서,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
재 직업 전문성 인식도와 관련 보고된 연구들을 토대로 
확인해보면, Shin과 Cho[29]의 의무기록사들의 직업 전
문성 인식도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직업 전문성 인식도가 
높은 군일수록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Cho[30]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이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해보면 전문성 인식도는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직업 전문성 인식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도 높은 것으
로 이해된다. 더하여 그동안의 선행연구들로부터 나온 
결과를 정리하면, 직무만족도와 소진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직무만족도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
지는 직업 전문성 인식도는 소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
해 추후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 대상 경찰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직무만족도, 직업 전문성 인식과 소진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소진은 감정노동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직
무만족도와 직업 전문성 인식도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즉, 감정노동이 높아질수록 소진도 높아지
는 경향을, 직무만족도 및 직업 전문성 인식도가 높아질
수록 소진은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경향은 여
러 선행연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 소진이 직무만족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으며[31], 감정노
동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32,33]. 

본 연구에서의 조사 대상 경찰 공무원들의 소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감정노동, 직무만족도
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감정노동 점수가 높은 군일
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은 군일수록 소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감정노동 점수가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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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대학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34]에서는 연령이 낮
을수록 직무소진 점수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사회복지사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35]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소진
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진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 전문성 인식도의 경우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전문
성 인식도와 소진과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어서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고 판단된다. 이에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추후 연
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경찰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직무만족도, 
직업 전문성 인식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
(Iongitudinal)으로 보지 못하고 횡단적(cross-sectional)
으로 실행하여 조사 시점에서의 독립변수(감정노동, 직무
만족도 및 직업 전문성 인식도)와 종속변수(소진)간의 관
련 정도를 파악한 점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들은 표준화된 도구이지만, 응답자의 주관적인 자기 
기입방식에 의존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응답편의
(response bias)가 개재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므
로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결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충분한 연구 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는 C 및 D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 경찰 공무원들을 
편의 표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확대해석
하는 것에 신중함을 기하여야 한다. 다른 지역 또는 경찰
기관에서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한 자료를 추가 확보하는 경우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
할 것이다. 이러한 표본의 대표성이 강화된 후에도 본 연
구와 같은 결과가 지지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소진에 중요
한 변수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경찰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직무만족도 및 직업 전문성 인식
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동일 시점에서 여러 요인
들에 따라 분석하였고, 소진과의 관련성을 발견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
과 영향력이 미비했던 직업 전문성 인식도와 소진과의 
관련성에 대해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이외의 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독립변수를 찾아내어 다방면으로 경찰 공무
원의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경찰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직무만족도 및 
직업 전문성 인식도에 따른 소진의 수준을 알아보고, 소
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조사 대
상은 C 및 D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216명으
로 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2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
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소진 점수는 감정노동 점수가 높은 
군일수록(F=105.11, p<.001), 직무만족도가 낮은 
군일수록(F=92.37, p<.001), 직업 전문성 인식도
가 낮은 군일수록(F=77.25, p<.001) 유의하게 높
았다. 

2. 조사대상자의 소진 점수는 감정노동(r=.779, 
p<.001)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무만족도(r=-.825, p<.001) 및 직업 전문성 인
식도(r=-.790, p<.001)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3.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은 소진을 19.6% 설명하였으며, 연령이 적을수록, 
미혼인 경우가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다. 감정노동
을 투입하였을 때의 설명력은 59.9%로 증가하였
으며, 연령이 적을수록, 감정노동이 낮은 군보다 
중간 및 높은 수준인 경우가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다. 
직무만족도를 투입하였을 때의 설명력은 65.6%로 
증가하였으며, 연령이 적을수록, 감정노동 점수가 
높은 군일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은 군일 경우가 유
의한 영향 요인이었다. 마지막으로 직업 전문성 인
식도를 투입하였을 때의 설명력은 66.1%로 증가
하였고 연령이 적을수록, 감정노동 점수가 높은 군
일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은 군일 경우가 유의한 영
향 요인이었나, 직업 전문성 인식도는 유의한 영향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이는 후속 연구의 진행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노동이 소진에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특
성, 직업 관련 특성 이외에도 감정노동에 대한 적절한 관
리가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PTSD 관리처럼 감정노동과 
관련된 심리•정신건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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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진 및 감정노동의 문제를 단
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관리
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감정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 보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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